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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체육관광부

보 도 자 료

보도 일시
2022. 8. 8.(월) 06:00
< 8.8.(월) 석간 >

배포 일시 2022. 8. 5.(금)

담당 부서 원전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 장 박상희 (044-203-4830)

<총괄> 원전환경과 담당자 사무관 전정홍 (044-203-5343)

2차관, 중·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현장 점검
- 안전하고 빈틈없는 중·저준위 방폐물의 관리 당부 -

-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 위한 철저한 준비 독려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8월 8일(월) 경주 중·저준위 방사성

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하여 관리현황을 점검하고, 향후 고준위 방폐물의 

안전한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.

< 현장 점검 개요 >

▪ 일시/장소 : ‘22.8.8(월), 11:00 / 경주 중·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

▪ 주요내용 : ➀1단계 동굴처분시설 관리현황 및 ②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현장 

점검, ③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준비상황 점검

 ㅇ 우선, ‘14년 완공된 1단계 동굴처분시설* 관리현황을 점검하였으며, 

최근 규제기관(원자력안전위원회)으로부터 건설 인·허가를 받은 2단계 

표층처분시설** 건설 준비 현장을 찾아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. 

     * 1단계 동굴처분시설 : 중준위 이하 방폐물 10만 드럼 처분 규모(’14.12 완공) 

    ** 2단계 표층처분시설 : 저준위 이하 방폐물 12.5만 드럼 처분 규모(‘22.7 건설 인·허가 획득)

 ㅇ 이어,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방폐장 운영현황을 보고받고, 고준위 

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준비상황*을 점검하였다.

     *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,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의 소통, 국민 

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 등

□ 박일준 2차관은 “원자력 정책의 기본전제는 ‘안전’이라는 점을 유념

하면서, 앞으로도 시설 운영 및 건설에 있어서 안전 문제만큼은 한 치의 

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”을 당부하였으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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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법과 전담

조직, 지난달 발표한 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&D 기술로드맵」등을 

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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